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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 학술지의 미래

허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제9대 의편협 회장)

*2024년 3월 23일(토), 강남구 베어홀에서 열린 2024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및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임.

머리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예측은 그

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연자는 2023년 3월 25일 열린 2023년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

의회(의편협)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서 plenary lecture로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 당시 의편협 학술지 280종 가운데 PubMed 

132종, Scopus 138종,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105종이 등재되었다. 그리고 2043

년에는 MEDLINE 100종, PMC 250종, Scopus 250종, Web of Science 200종 정도가 등재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 당시에도 이런 목

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언급하였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미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고, 우리 의학 학술지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어

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언급하려고 한다. 이런 언급이 지금도 병원,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잡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편집인에게 부

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 이런 바람과 제안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도 무방하다.

구체적으로는 Web of Science에서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가 어느 위치에 자리 매김하여야 할지, 편집인이 언제까지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잡지를 운영할 수 있을지, 우리도 국제 수준 출판사를 국내에서 키우려면 어떻게 노력하여야 할지 등을 언급하려고 한다.

20년 후 의학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학술지가 담을 의학이 어떤 내용일지 알아야 학술지도 따라갈 것이다. 2024년도는 2022년도 말부터 불어닥친 생성성 인공지능 열풍

이 지속될 것이다. 현재 deep learning, deep neural network으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판단형 인공지능이 우리 옆에 다가왔다. 의학

에서 지금 결정할 것은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느냐이다. 게놈 연구, 새 약제 개발도 인공지능 덕분에 매우 효율이 높아져서 맞춤의학

도 진화하고 약제 개발 속도도 빨라졌다. 이제 6G가 실용화되고 양자컴퓨터가 우리 일상에 다가오면, 의학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

가설까? 하이퍼루프로 이동하게 되면 병 · 의원의 위치에 따른 접근도가 과거보다 덜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온라인 로봇 수술이 더욱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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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의사가 해외 파병 장병뿐 아니라 해외 거주민도 진료할 수 있지 않을까? 과학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20년 후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모든 과학 기술 발전의 최고 목표에는 의학 발전이 있으므로 우리 의료 현장도 매우 빠르게 진화할 것이

다. 또한 현 정부가 의사 단체의 의견과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현실이 된다고 가정할 때, 20년이 지나면 10만 

명의 의사가 더 배출되게 된다. 그러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지, 현장에서 인력 훈련이 부담되어 학문은 더 후퇴하게 될지 알 수 없다. 

20년 뒤 의학 학술지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재편될까?

이미 학술지가 온라인 시장으로 접어든 1990년대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시장은 더 확대되고, 전통적인 Elsevier, 

Springer Nature, Wiley-Blackwell, Sage, Taylor-Francis 등 대형 상업출판사와 더불어 떠오르는 open access 출판사인 MDPI, Frontiers 

등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학회 차원에서 아웃소싱으로 출판하는 개별 비영리 단체는 이런 대형 출판사의 마

케팅이나 기술 도입을 따라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Nature나 Lancet, JAMA 등의 저널이 계속 자매지를 생산하고 있고, 그동

안 잠잠하던 NEJM까지 드디어 ‘NEJM AI’라는 자매지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미 이런 기존 브랜드를 확보한 곳은 지속하여 거미줄처럼 분

야마다 잡지를 발행하여 시장 장악력을 키우고 있다. Elsevier, Springer Nature의 2강 체제에서, 경쟁이 어려운 출판사는 계속 인수 합

병을 통하여 몸집을 키울 것이며, open access 출판사는 끊임없이 학술지 종수를 늘려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는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처럼 대형 출판사 브랜드 아래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 학회지가 협력하여 경쟁할 수 있는 출판사

를 지원하여, Lancet처럼 full time managing editor가 있는 출판사로 키우는 체제를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편집인이

나 일부 위원의 헌신과 봉사로만 학회지를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Lancet 편집인 Dr. Richard Horton처럼 1995년부터 40년째 일하

는 편집인을 초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특징

중국에서 Journal Impact Factor (JIF)가 높은 학술지는 하나 같이 구미의 대형 상업 출판사와 협력한다. 우리처럼 학회 단위에서 운영하는 

잡지는 매우 드물다. 일본 역시 JIF 상위 10위까지의 잡지는 9종이 대형 상업출판사와 협력하고 있고, 한 종만 학회가 발행한다. 반면, 우

리나라 의학 학술지는 해외 상업출판사와 협력하는 학술지는 전체 의편협 학술지 가운데 10종 미만으로, 대부분 학회가 발행하고 출판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의편협 학술지 가운데 2022년 JIF 상위 20종 학술지 가운데 해외 상업출판사와 협력하는 학술지는 2종(10%)이다. 즉, 

editor-publisher가 우리나라 편집인과 학술지의 특징이다. 

Editor-publisher의 과제 

우리나라 학술지가 저렴한 경비로 출판하여 게재료가 높지 않거나 아예 무료이므로 해외에서 보기에는 환상적인 잡지이기도 하지만, 새 

정책이나 추세를 반영하는 데 학회마다 다 따로 공부하여야 하며, 모두 다른 style과 format을 적용하므로 아웃소싱을 맡은 회사도 매우 힘

들다. 사실, 학술지 정책 및 style과 format은 aims and scope와 심사 유형(single-blind, double-blind, open) 등 몇 가지만 제외하면 모

두 통일하여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편집인은 aims and scope와 심사 유형, article processing charge, open-access type만 정하면 나머

지 부분은 모두 출판사가 알아서 정리하고, 정책이나 투고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다. 특히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4th version”에 대한 기술을 통일하면 편집인이 매우 편할 것이다. 다양한 정책을 통일적으로 정리한다면 여러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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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database 신청에서도 빠트리지 않고 심사 항목을 채울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의학 학술지는 이 best practice를 별도로 제공하지 못하

고 있는데, 이는 까다로운 것이 없고 그냥 가져다 실으면 되는 보편적인 내용이므로 출판사가 도와준다면 편할 것이다. 특히 Scopus나 

MEDLINE 등재를 준비한다면 이 내용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Managing editor를 고용할 수 있을까?

Lancet에 논문을 투고하면, 일단 accept가 된 후 전문가가 모든 내용을 샅샅이 점검하여 영문과 정보 흐름을 다듬고, 표나 그림을 다듬어

서 제공하며 저자 의견을 묻는다. 이런 전문가 서비스는 현재 국제 상업출판사와 협력하는 학회도 제공받지 못한다. Lancet과 같은 서비

스를 받으려면 편당 USD 6,830 정도는 내야 가능하다. 즉, 우리나라 학술지는 대형 출판사와 협력하여도 대부분 이런 고급 서비스는 받기 

어렵고, 그냥 브랜드 이름을 얻는 정도의 혜택이 있을 뿐이다. 원고 편집조차 별도 경비를 지출하라는 출판사도 있다. 우리는 이 작업을 대

부분 자원봉사로 편집인이나 편집위원이 맡는다. 이런 managing editor는 대개 생물학 분야 박사로, 이런 잡지 편집에 copy editor부터 시

작하여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이다. 우리도 이렇게 편집을 하려면 적절한 보수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학회가 경비를 모두 부

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게재료를 충분히 받아서 운영하는 도리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과총에서 받는 학술지 발행 지원도 2,000만 

원 이상은 어렵다. 만약 게재료를 편당 USD 3,000을 받는다고 할 때, 100편 이상 발행하면 약 4억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

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학술지 출판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연봉을 받는 전문가가 많아지면 학술지의 수준이 올라가고, 편집인

도 편하게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다. 단지 원고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심사하여 accept를 결정한 이후 나머지 과정을 다 출판사가 챙겨준다

면 편집인도 오랜 기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JIF 전체 100위 안에 1종 포함, 범주별로 10% 이상에 70종이 가능할까?

임상의학은 59범주, 심리학/정신과학은 1범주, 생물 · 화학이 15범주에 해당하므로, 범주마다 최소 1종이 상위 10% 이내에 드는 것을 목표

로 세울 수 있다. 또한 전체 100위 안에 들려면 JIF가 28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목표가 지금 현황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 Q1 (상위 25%) 

국내지가 27종이고, 그중에 의편협 학술지는 12종인 상황에서, 우선 Q1에 70종 포함을 먼저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이다. 어렵다 해

도 이런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야 언젠가는 가능하다. 앞으로 JIF는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Clarivate에서 SCIE 등재지는 일정 수준으

로 유지하지만, ESCI 등재지는 계속 확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open access mega journal이 논문 수를 끝없이 늘려 나갈 것이므로, 

인용 횟수도 점점 더 늘어나서 JIF가 상승할 것이다.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처럼 원저 참고문헌을 15편

으로 제한하는 학술지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대개는 제한이 없다. 온라인에서는 지면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인용을 많이 받을만한 원고를 투고 받는 것이 최선이나, 인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multi-national randomized controlled study, cohort 

study 등은 대개 의학 분야 저명지부터 투고하였다가 reject 될 경우 차차 JIF가 낮은 학술지로 내려가므로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까지 오는 

것은 JIF 5 이상인 학술지 외에는 참 쉽지 않다. 결국 그런 주제를 우리가 초빙해야 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편집위원이 써야 한다. 또한 어

느 주제가 많이 인용될지 파악하여 대거 싣는 방법이 있다. Lancet이 COVID-19 pandemic 당시에 원고를 매우 빠르게 받아서 NEJM보다 

JIF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예이다. 그 외에도 hot issue를 correspondence로 실어서 인용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문제는 

누가 이런 hot issue를 찾아서 작성하고 투고할 것인가이다. 전적으로 이런 내용만 추적하면서 선제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역시 

full time editor가 아니라면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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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의 예

연자가 editor를 맡은 학술지인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는 교육 평가가 주제이다. 2020년도 COVID-19 

pandemic이 시작할 때 이것을 주제로 한 논문을 실어야 하는데, 주제 분야가 다르다 보니 초빙도 어려워서 editorial로 직접 썼고(“How to 

train health personnel to protect themselves from SARS-CoV-2 [novel coronavirus] infection when caring for a patient or suspected 

case”), Web of Science에서 113회 인용되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었을 때, 한국학술정보연구원 연구 보고서의 저자에 연락하여 해당 보고서를 축소 번역하여 게

재하여(“Educational applications of metavers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188회 인용되었다. 

2023년도에는 바야흐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도래하여 이 내용으로 한 편 싣고 싶은데, 막 시작할 즈음이라 요청할 대상도 없어 사흘 만

에 한 편을 작성하여 실었다(Are ChatGPT's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ability comparable to those of medical students in Korea for 

taking a parasitology examination?: a descriptive study). 이것은 98회 인용되었다.

이러한 예상들은 정확하게 맞아 많은 인용을 받아서, 2022년 JIF가 4.4, 2023년에는 9 이상이 되는 데 공헌하였다. 즉, 떠오르는 분야에 초

점을 맞추고 쉽게 인용할 수 있는 쉬운 논문을 발굴하여야 한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편집인과 위원이 원고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

라 직접 발굴해 내기가 어려운 것은, 과연 그렇게 발굴한 논문이 인용을 많이 받을지 게재 결정 시점에선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다 맞출 수 있다면 매우 쉽게 인용도를 올릴 것이다. 기대하지 못하였지만 예상외로 인용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2021년도 발행한 통계 

도구 관련 논문(“Sample size determination and power analysis using the G*Power software”)은 무려 413회나 인용을 받았다.  

우리나라 학술지가 아무리 JIF가 올라가도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우리나라 잡지에 원저를 투고하지 않는다는 선배 편집인 말씀대로, 우

리는 아직 학술지 브랜드가 높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이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도리밖에 없다.

의학 학술지의 목표는 JIF 상승이 아니다?

당연하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고, 학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원고를 잘 편집하여 학술지 누리집이나 PMC에 open-

access로 올리고, 전 세계 누구나 이를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PMC에 올리면 세계 어디선가 본다, 늘 누

군가 열심히 꼼꼼하게 우리 잡지를 보고 있다고 여기면서 편집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행복한데, 문제는 국내 연구자나 

학회 회원조차 SCIE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잡지에 투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SCIE 등재지인데도 JIF가 낮다고 투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처럼 JIF를 기준으로 정량적으로 업적 평가를 하는 추세는 20년 뒤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문 자체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라 공정하지 않으며 양적 평가가 공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나 연구비 지원 기관은 이런 양적 평가를 더 공고히 할 것이다. 시비의 소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 - 어떻게 할까?

이런 구조 속에서 국내 의학 학술지 편집인은 1996년에 의편협을 조직하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발행하였다. 지금의 전공의

들이 우리나라 의학의 주역이 되는 20년 뒤 과연 지금처럼 헌신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들은 외부에서 온갖 협박을 하여도 미동도 하

지 않는다. 즉,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세대인 것이다. 이러한 세대가 편집을 맡을 때 지금처럼 희생과 봉사를 

강요할 수 있겠는가? 미래를 대비하여 출판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하여 누가 맡아도 즐겁고 큰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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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사람과 돈이다. 미래 의학의 주역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천재이며 신인류이다. 이런 젊은 천재들이 학술지에도 흥미를 느

끼고 기꺼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결국 돈이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여 이 천재 신인류가 미래 학술지를 짊어지고 나

가도록 배려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 궁리하여야 할 때이다.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결국 JIF를 올리면서 게재료를 올리고 전문가와 출판사를 

키워야 할 것이다. 아니면 다 해외 상업회사에 학술지를 맡기고, 우리는 심사만 하고 다른 것은 하나도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다. 경비

는 해외 상업회사가 알아서 하고 수익을 남기는 것도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다.  

시간과 돈을 들여 국내 출판사를 키우느니 그냥 해외 상업출판사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면 응답하기 어렵다. 국제화 시대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되지, 국내와 국제 출판사를 왜 구별하는지도 논리가 궁색하다. 학술지 시장에서 국내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서라고 경

제적인 이유를 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문 논문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최근 의학 분야에서 국문 논문은 찾기 힘들고 

투고할 곳도 많지 않다. 그래도 아래아한글과 Naver가 살아남은 나라의 백성으로, 학술지도 우리나라 회사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여기는 

고리타분한 민족중흥의 사명을 타고 난 편집인이기에 이런 의견을 제안한다(2024.3.7.).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수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KJWHN)이 2023년 8

월 24일 MEDLINE 등재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다(https://catalog.nlm.nih.gov/permalink/01NLM_

INST/1o1phhn/alma9916161323406676). 최근 5년간의 선정률이 11-15% 수준으로 엄중한 것을 고려하

면(https://www.nlm.nih.gov/medline/medline_statistics.html)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

낀다. 시간도 걸리고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본 학술지의 경험이 다른 학술지 편집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를 바라며 준비 경험을 간단히 공유한다.

2020년 KJWHN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되고 국제 DB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허선 교수님의 자문을 구

한 결과, 뜻밖에도 MEDLINE 심사의 기본적인 조건(https://www.nlm.nih.gov/medline/medline_how_

to_include.html)을 갖추고 있으니 도전해 보라 하셨다. MEDLINE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산인줄 알았기

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는 학술지의 취약점과 장점 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였다. 2020년 

7월에 신청 후 연말에 받은 6장의 평가내용은 우리 학술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었다. 높은 게재율 등의 지적은 2년 후 재신청 가능 

시점까지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었지만 그 사이에 차근차근 준비하며 우선 다른 국제 DB 등재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의편협, 한국과

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의 교육에 참여하며, 국제적 학술편집의 최신 지견과 준비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준비에 동력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학술편집 관련 전문성 있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나 배운 것을 우리 학술지에 맞게 

도입, 적용하려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학술지 투고규정도 여러 차례 수정할 때마다 학회 회원 및 잠재적 연구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애를 썼다. 국제 학술출판의 표준이 되는 내용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예: https://doi.org/10.4069/kjwhn.2022.06.08.1).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KJWHN) MEDLINE 등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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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논문의 과학성과 기여점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 간 논의와 논문 검독을 수없이 해야 했다. 특히 MEDLINE의 중요한 평

가내용으로 허선 교수님의 강조 내용을 포괄하기 위해 노력했다(https://doi.org/10.4069/kjwhn.2023.09.11.01): 연구설계에 맞는 보고지

침 적용, 실험/분석적 연구에 가설 명시, 표본수 근거 제시, 적절한 통계분석 활용, 변수 설정 근거 제시, 과하지 않은 결과 기반의 논의 준

수이다. 국제DB 등재를 준비하기 위해 학술지 투고규정에 명시된 논문유형 별 형식(예: 초록 단어수, 본문의 구성, 참고문헌 및 표/그림

의 완성도와 통일성)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그외에 해외평가자들에게 친화적인 학술지 홈페이지도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학회장님의 전

폭적 지원 하에 경험이 많은 국내 출판사의 도움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드디어 Scopus를 2021년 1월 재신청했고, 노력으로 이룬 변화들

이 힘이 되었는지 4월 등재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 DB별 세부평가 항목이 다소 다르게 보이더라도 평가 시 중요시하는 내용 근간

은 공통점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Scopus의 준비는 곧 다른 국제DB 준비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해도와 보는 안목,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

다. 이후 ESCI를 2021년 11월 신청, 이어서 PMC도 2022년 1월에 신청했다. 2022년 4월에 PMC 등재 소식을 받았고(https://www.kamje.

or.kr/webzine/view_webzine?webzine_id=2022-12-82&se_id=1) 12월초에 ESCI 등재 소식도 받게 되었다. 2022년 12월말 MEDLINE 재

신청 시에는, 2년 전의 평가내용을 어떻게 보완하며, 학술지 발전을 추진했는지를 15장에 걸쳐 설명하였다. 그후 평가를 기다리며 국제

적 표준을 우리 학술지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독자들과 계속 공유하였다(예: https://doi.org/10.4069/kjwhn.2022.12.14.1, https://doi.

org/10.4069/kjwhn.2023.02.23, https://doi.org/10.4069/kjwhn.2023.06.14). 긴 기다림 끝에 2023년 8월, 드디어 MEDLINE 등재의 소식

을 받게 되었다. 

MEDLINE 및 기타 3개 국제DB 등재의 과정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손쉽게 이뤄진 것이 없지만, 하나하나 새끼줄을 모아 동아줄을 만드

는 시너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학회와 회원들을 생각하면 보람 있다. MEDLINE 등재는 지난했던 과정의 종결점이 아니라, 학

술지가 계속 발전을 모색하고, 학문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지평을 향해야 할 시작점이리라.

끝으로, MEDLINE 등재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기반을 닦아주신 역대 편집위원장들과 편집위원들의 수고, 불철주야 함께 애쓰신 

부편집장 노주희(전북대), 김현경(국립공주대) 교수님께, 그리고 좋은 연구를 투고해주신 많은 저자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모든 것이 부족

한 상태였지만, 학술지의 잠재력을 알아봐주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의 길라잡이로 지도해주시고 힘을 주신 허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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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7시, Zoom으로 진행된 제28차 KoreaMed 등재 학술지 통합재평가회에서는 학술지 1종 (Journal of the 

Korean Dysphagia Society)이 참여하여 평점 3.0 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평점 3.0 이상을 받은 학술지는 의편협 규정에 따라 

KoreaMed (koreamed.org)에 계속 등재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학술지 총평을 공개하오니, KoreaMed 등재 및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단

체회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the Korean Dysphagia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ysphagia Society는 대한연하장애학회에서 매년 1월 말과 7월 말 연 2회 국문과 영문으로 출간하는 온라인 학술

지입니다. 2023년 7월호(13권 2호)의 clinical practice guideline 1편, 종설 2편, 원저 2편, 증례 5편, 모두 10편의 논문과 학술지 홈페이지

(https://www.jkds.org/main.html)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발행의 규칙성과 정시성을 포함한 학술지의 기본적인 체계와 질적 수준 유

지 및 원활한 유통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잘 충족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이메일이 학술지 고유의 이메일이 아니고, 학회의 이메일로 사료

됩니다. 고유한 학술지 도메인을 가지는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발행인은 학회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학회의 회칙과 규정은 학술지에서 삭

제하기를 권합니다. 종설, 원저, 증례 외에도 clinical practice guideline 논문을 발행하고, 대략 반 수의 논문이 영문이며, Best Practice 규

정을 잘 따른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투고에서 게재까지 소요기간이 거의 2개월 이내인 점도 우수합니다. 게재료가 5만 원으로 매우 

저렴해서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홈페이지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겉표지, 판권과 목차를 볼 수 없

고, 개별 논문만 볼 수 있는 것이 제한점입니다. 홈페이지의 주요 정보에 한글이 많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수정해서 해외 연구자가 투고할 

때 편리하도록 정비하기를 권합니다. ICMJE로의 링크를 확인하고, 2008년 헬싱키 선언을 2013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영문 초록

의 소제목 명기, 논문 제목의 대소문자 여부, 표 제목 가운데 맞춤 등 소소하게 투고규정과 실제 내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

니다. 규정 자체에 지키기 어렵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수정하기를 권합니다. 초록 하단의 학회지 약어를 공식 약어인 J 

Korean Dysphagia Soc로 써야 합니다. Conflicts of interest, acknowledgement, author contribution, ORCID, data availability, funding, 

ethics statement 등의 기재가 논문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표기를 통일하기를 권합니다. 논문 제목의 한글과 영문 단어 수 규정이 

checklist에 정확히 기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어의 풀이가 누락된 곳이 있고, 일부 표에서 정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논문의 서식, conflicts of interest 양식과 저작권 협약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환자 사진에 대하여 동의 여

부가 명시되지 않은 논문이 있습니다. 증례보고에서 환자 동의 여부를 기술한 논문도 있고, 기술하지 않은 논문도 있습니다. 최근의 출판

윤리는 모든 증례보고에 patient informed consent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투고규정에 추가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명

시하는 위치도 일정하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동의서 양식도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절히 보완하여 Journal of the 

Korean Dysphagia Society가 전문학술지로서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성과 공유에 크게 기여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술지로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제28차 koreaMed 등재학술지 통합재평가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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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6시, Zoom으로 진행된 제49차 KoreaMed 등재를 위한 학술지 신규평가회에서는 학술지 2종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Annals of Phlebology)이 참여하여 2종 모두 평점 3.0 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평점 3.0 이상을 받은 학술

지는 의편협 규정에 따라 KoreaMed (koreamed.org)에 계속 등재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학술지 총평을 공개하오니, KoreaMed 등재 및 재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회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는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연 4회 온라인 발행하는 open access 영

문 학술지로서, 2023년 9월호(48권 3호)의 원저 4편, 종설 1편, 증례 3편, 모두 8편의 논문과 학술지 홈페이지(https://www.journalomp.

org)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발행의 규칙성과 정시성을 포함한 학술지의 기본적인 체계와 질적 수준 유지 및 원활한 유통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잘 충족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학자들이 편집위원회에 참여하고, 통계 전문가와 윤리 전문가까지 있어 편집위원회의 구

성이 우수합니다. 이 정보는 홈페이지에 ORCID 정보와 함께 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회의 임원 명단은 학술지에 대한 정보가 아

니니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발행인(publisher)이 학회가 되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도 전체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

며, 특히 개별 논문의 편집이 매우 우수합니다. Aims and scope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며, publisher 정

보와 licensing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우니 보완하기를 권합니다. 학술지의 표지가 미려하고, 논문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

니다. 전체적인 투고규정은 Best Practice 4판의 권고 항목들에 부합하도록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Running title의 문자수에 대한 지침이 

없고, 초록의 구조에서 소제목을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s와 같이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편수에 대한 규정

이 원저와 증례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는데, editorial이나 brief communication 등에 대해서도 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표기를 위

하여 EndNote Output style 파일이 제공되면 큰 도움이 되겠고, 일부 논문에서 책이 인용된 경우 페이지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사소한 오탈자들이 있으니, 앞으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임상연구 원저는 IRB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여부를 본문에 기

재해야 하며, 증례보고도 원칙적으로 환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여부를 본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투고규정에도 명시하기를 권합니

다. 동의서 양식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자 동의를 받았다는 문구가 각 논문의 같은 위치에 오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게재된 논문들이 다양하고 질적으로도 우수합니다. 편집위원들의 많은 노력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내용의 보완을 통하여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이 전문학술지로서 관련 분야의 학술 정보 및 성과 공유에 크게 기여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

술지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Annals of Phlebology

Annals of Phlebology는 대한정맥학회에서 연 2-3회 출간하는 국영문 혼용학술지입니다. 2023년 6월에 출간한 21권 1호와 12월에 출간 

예정인 21권 2호와 학술지 홈페이지(https://www.annphlebology.org)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발행의 규칙성과 정시성을 포함한 학

술지의 기본적인 체계와 질적 수준 유지 및 원활한 유통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잘 충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책과 홈페이지 모두 미

려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으나, 학회의 임원 명단, 회칙, 윤리강령은 학회의 홈페이지에 기술하고, 학술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49차 KoreaMed 등재를 위한 학술지 신규평가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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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메일 혹은 상업용이나 범용 이메일이 아닌 학술지의 고유한 도메인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홈페이지도 전체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Aims and Scope에 명시한 발간일자가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학술지 소개에 영문으로 발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Policy 탭을 별도로 제공하고, 여기에 출판윤리규정을 포함한 여러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저자 투고규정에도 

같은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Best Practice 4판에서 규정하는 많은 정보들을 홈페이지의 다양한 서브메뉴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Best Practice 메뉴를 만들어서 한 곳에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십시오. 심사 기간이 2주로 되어 있는데, major revision의 경우 

2주가 촉박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해보기 바랍니다. 투고규정을 만든 시점과 개정 날짜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문 서식을 최신의 

디자인으로 재정비하면 좋겠습니다. 편집위원회와 출판사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편집과 출판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권합니다. 초록 하단에 접수, 수정, 게재승인 일자를 추가하고, 참고문헌 위에 conflicts of interest, acknowledgement, author contribution, 

data availability, funding statement 등의 정보를 제시하기를 권합니다. 그림과 표의 설명이 간결한데 본문을 읽지 않고 표나 그림만 보아

도 대략적으로나마 내용이 파악되도록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겠고, 약어의 풀이도 필요합니다. 그림과 표의 정렬이나 편집에서 가독성

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사소한 오탈자들이 있습니다. 종설 논문의 경우에도 IRB의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권하고, 종설 

논문에 실은 환자 신체 사진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논문의 편수가 넉넉하지 않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편집위원

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 학술지의 인용 정보를 관리하는 KCI에도 논문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

용이 적절히 보완되어 Annals of Phlebology가 관련 분야의 학술 정보 및 성과 공유에 크게 기여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술지로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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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의편협 논문작성 워크숍 

2024년도 의편협 논문작성워크숍 프로그램 일정

2024년도 의편협 논문작성워크숍

Invitation

일시   2024년 1월 27일 (토) 09:00~17:00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대강당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Map

Program

09:00-09:20 등록

09:20-09:30 인사말

Session 1     

09:30-10:00 초보자가 알아야 하는 연구윤리   

10:00-10:30      초보자가 알아야 하는 출판윤리  

10:30-10:40

10:40-11:10 약탈적 학술지와 페이퍼 밀  

11:10-11:40 저작권과 자료 공유 

11:40-12:00 Q & A

12:00-13:30 Lunch

Session 2 초보자를 위한 논문 작성의 팁  

13:30-14:20 논문 작성을 위한 그래픽 프로그램 소개 및 실습: From A to Z

14:20-14:50 의학논문 작성의 원칙  

14:50-15:20 의학논문에서 적절한 역학적 지표의 사용   

15:20-15:30

Session 3 논문 REVISON 잘하기  

15:30-16:00 심사자는 무엇을 지적할까?   

16:00-16:30 Response to the reviewer's comments (1)  

16:30-17:00 Response to the reviewer's comments (2) 
: Statistical perspectives

17:00-17:10 Closing

※ 강의  제목  및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의편협

논문작성 워크숍
-의학논문 작성의 팁-

1.사전등록(계좌이체만 가능): 회원 10만원, 비회원 20만원

2.당일등록(현금 및 계좌이체): 회원 15만원, 비회원 25만원

※  사전등록기간 1월 19일(금)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되며, 1월 22일(월)부터는 등록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vat 10%별도)

등록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는 1월 19일(금) 까지 신청 → 계좌 입금 → 사전등록 완료 → 영수증 발행

국민은행 803-01-0220-066,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입금 시, 사전등록하신 본인 이름으로 입금 요망 , 학회명으로 입금 불가 , 타명의 입금시 입금자 확인 안됨 )

입금계좌

초보자를 위한 연구 및 출판윤리

우리 협의회에서는 국내 의학학술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편집인께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의편협 논문작성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등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회장 (의편협)

사회 : 김창수(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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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등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회장 (의편협)

사회 : 김창수(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오재령 교수 (고려의대)

)

권형주 교수 (이화의대)

박선진 교수 (경희의대)

신현진 교수 (건국의대)

장동수 대표

김창수 교수 (연세의대)

김경남 교수 (한양의대)

이선영 교수 (건국의대)

이호규 교수 (연세의대)

안형진 교수 (고대의대)

장소

2024년도 의편협 논문작성 워크샵이 2024년 1월 27일 (토),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총 참석자는 89

명 이었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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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및 심포지움

2024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및 심포지움

일 시

장 소

09:00-09:10 인사말             한동수 (의편협 회장)

<심포지엄>              사회: 김창수(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09:10-09:40 한국의학학술지의 미래
   허  선 교수

(한림의대, 의편협 前회장)

 

10:10-10:30

Session 2   

   

2024년 3월 23일(토) 09:00~11:30

베어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44)

09:40-10:10 국내출판 학술지의 국제화 김창수 교수
(연세의대, YMJ 편집위원장)

<정기총회>              사회: 서동훈(의편협 기획운영위원장)    

10:30-11:30 정기총회
    

11:30 폐회

※ 강의 제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2024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및 심포지움 프로그램 일정 2024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및 심포지움

2024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및 심포지움이 2024년 3월 23일 (토), 베어홀에서 개최되었다. 1부 심포지움, 2부 정기총회로 진행되었고, 총 

참석인원 228명, 위임장 129명이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보고, 2023년도 결산보고, 2023년도 감사보고가 있었다. 토의사항

으로 2023년도 결산심의,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회원인준(단체회원 및 개인회원), 회칙 개정, 단체회원연회비 조정 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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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본 협의회의 단체회원은 2024년 3월 30일 현재 288종 학술지이며, 개인회원은 31명입니다. 특별회원으로는 (주)갑우문화사, 거목문화사, 

광문출판사, 네이버(주), 도큐헛(주), 디자인메카, 메드랑(의학문화사), 아카데미아, 에디티지, 엠투피아이, 우리의학사, ㈜워드바이스, 이

월드에디팅(Eworld Editing), 인권앤파트너스, 진기획<(주)제이피앤씨>, 크림슨인터랙티브 코리아(이나고), (주)Compecs, InfoLumi, iMiS 

Company, XMLink(주) 등 총 20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

의회 홈페이지(https://www.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의편협 사무국(office@kamje.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의편협 상반기 주요 일정

제50차 KoreaMed 등재를 위한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개최 예정

- 일시: 4월 29일(월) 오후 6시, Zoom 화상회의

제29차 KoreaMed 등재 의학학술지 통합재평가회 개최 예정

- 일시: 4월 29일(월) 오후 7시, Zoom 화상회의

제30차 KoreaMed 등재 의학학술지 통합재평가회 개최 예정

- 일시: 5월 27일(월) 오후 6시, Zoom 화상회의


